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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그린 트럭 체인지 마켓’ 진행
세계 환경의 날 맞이 친환경 캠페인 마쳐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남해 미조면 일원에서 바다를 지키며 여행을 즐기는 친환경 캠페인

‘그린 트럭 체인지 마켓’을 진행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4일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은 사전 모집을 통해 50명의 참여자를 선정해 남해의 새로

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설리스카이워크를 체험하고 송정솔바람해변에서 남해 바다를 정화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을 전개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송정솔바람해변에서 진행된 비치코밍(해변 정화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쓰레기 수거 도구를 들고 해변가 쓰레기

를 담았으며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쓰레기를 수거한 참석자들에게 비누, 쿨러백, 물병 등 한정판

굿즈로 교환하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번에 제작된 한정판 굿즈는 친환경 제품으로 이루어졌으며, 쓰레기 수거에 사용된 봉투는 완전히 분해되는

소재로 제작됐다. 수거된 쓰레기는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모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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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남해관광문화재단과 한국관광공사,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인 디피코와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관광객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

고 있다.

 

재단은 지난 2021년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반려나무 심

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맞춰 ‘청정 남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남해는 맑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마을, 사람 사는 이

야기가 가장 큰 관광 매력이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마을,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여행 문화 조성과 사회

적 가치 확산을 위한 관광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